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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료이야기                            

- ‘식물복지’로 국민건강에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자  -

김장규 한국비료공업협회 회장

 요즘 사람들은 몸과 마음이 여러 가지 공해에 시달리다 보니 웰빙식품이라고 해서 안전한 
먹거리로 인정받는 ‘친환경 유기 농산물’에 너무 집착하여 아낌없이 돈을 소비하고 있어 
안타깝다.
 유럽연합(EU)에서는 안전한 육류생산을 위해 가축이 성장하는데 영양 밸런스와 환경적으
로 좋은 조건에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여 사육되어야 사람에게도 유익한 음식재료가 된다
는 차원에서 동물복지가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농산물도 사람의 몸에 유익한 농산물이 되기 위해서는 영양 밸런스가 맞고 환경적
으로 좋은 조건에서 재배된 농산물이 좋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친환경 농산물’이라 
함은 무엇인가? 
 유기농이라 하여 화학비료와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농산물이 친환경농산물이고 최고 
인향 오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화학비료와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게 되면 식물 성장에 필요한 영양 밸런스를 
맞추지 못하게 되고 또한 병충해 위험으로부터 훨씬 더 노출되기 쉬운 것이다.

 그러면 작물의 영향 밸런스는 어떻게 맞추어야 하고, 좋은 환경적 조건은 무엇인가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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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화학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절에는 자연 순환적인 부분에서 얻어진 퇴비로 작물의 영
양분을 공급했다. 
 그러나 오늘날은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계의 모든 동식물은 인류의 문명 발달로 인한 공해
에 둘러싸여 있어 자연 순환적 영양이나 환경 속에서는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
 따라서 충분한 영양 밸런스와 스트레스를 덜 받는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화학비료나 농약
을 적정량 공급해 주어야만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진 농산물이 되는 것이다.

 유럽연합(EU)의 농업용 가축에 대한 동물복지(Animal Welfare) 정책 및 법령에 의하면 
가축의 사육, 수송 및 도살, 처리에 있어 동물이 가급적 본래적 습성을 유지하면서 스트레
스를 덜 받게 사육되어야 하고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
와 급수, 운동, 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동물이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
당한 경우에는 신속한 치료 조치를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동물복지를 추진하는 목적은 사람에게도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듯이 가축도 스트레스
를 최소화하고 영양 밸런스를 잘 맞추어 줄때 건강하게 자라고 여기서 얻은 육류가 인간에
게 이로운 안전 식품이라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면 식물복지(Foodstuff Welfare)는 없는 것인가? 동물복지가 안전한 육류 생산을 위
한 것이라면, 식물복지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것이다.
 식물도 균형잡힌 영양 공급을 통해 건강한 생장을 해야만 음식재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한다는 것이다.
 인간이 필수 영양소 공급을 통해 건강한 육체를 유지하듯이 농작물도 토양이나 유기질 성
분만으로는 영양 밸런스를 맞추기 어렵다.
 또한 각종 병해충으로부터 방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한 스트레스 및 비정상적 성장으
로 식품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식물에 내재된 유해한 성분에 노출되어 있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식물복지, 즉 작물이 필요로 하는 N, P, K와 미량 영양소를 작물
에 맞게 제조된 화학비료를 공급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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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 결핍이나 병충해에 시달린 농작물은 제대로 성장하여 몸에 이로운 영양분을 제공하
기 어렵다. 영양 밸런스를 맞추고 병충해를 차단하여 스트레스가 없는 조건에서 성장하는 
작물이 사람 몸에도 좋다는 것이다.
 영양 불균형과 병충해가 주는 스트레스에 시달려 기진맥진한 농산물을 먹게 되면 이로울 
게 없을 것이다. 그릇된 정보와 상식으로 인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을 해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끝)

♣ 온 세상이 나를 비방하더라도 화를 내어서는 안된다. 곧 그 비방 속에 어떤 근거가  

   있나 없나를 잘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된다.

                                                           < 흄 >


